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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란?

● SNS 와 SMS 

 
● 트위터는 광장, 페이스북은 사랑방

 
● 트위터  : 564만

 
● 페이스북  : 535만

 
● 트위터는 이슈중심, 페이스북은 인맥중심



SNS가 필요한 이유

● 스마트폰 천만대 시대

 
● 이슈의 용광로          이슈의 경연장

 
● 시민이 기자다          시민이 미디어다

 
● 5백만의 열린 여론광장

 
●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트위터는 확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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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RT @oisoo 안녕하세요. 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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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@biguse 안녕하세요. 저는 이외수입니다.

oisoo 이외수

멘션과 DM

oisoo 이외수

 dm @biguse 안녕하세요. 저는 이외수입니다.

 d @biguse 안녕하세요. 저는 이외수입니다.



"트위터와 희망버스가 나를 살렸다"





김진숙과 희망버스

● 타워크레인 농성 중 트위터로 소통

 
● 유명인(김여진)과의 연대

 
● 실행조직 : 희망버스 기획단

 
● 해외 언론 보도

 
● 뚜렷한 목표와 전략적 홍보



취재라인을 넘다

http://www.google.com/url?q=http%3A%2F%2Fbiguse.net%2F450&sa=D&sntz=1&usg=AFQjCNEegCj5y9ls4Y0Et1u2nrjxpRDouA
http://www.google.com/url?q=http%3A%2F%2Fbiguse.net%2F450&sa=D&sntz=1&usg=AFQjCNEegCj5y9ls4Y0Et1u2nrjxpRDouA


희망승합차

http://www.google.com/url?q=http%3A%2F%2Fbiguse.net%2F519&sa=D&sntz=1&usg=AFQjCNEXVr19ohsDgN2yqSKP8CO3OQIVog


트위터 입문자들이 겪는 어려움

● 누구를 팔로우할까?

 
● 무슨 글을 올릴까?

 
● 어떻게 하면 팔로워를 늘릴까?

 
● 아는 사람이 볼까 걱정된다.

 
● 다른 사람 트윗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었다.



팔로잉 요령

● 팔로잉보다 팔로워 많은 사람

 
●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이 팔로잉하는 사

람

 
● 관심있는 글을 자주 올리는 사람

 
● 자신을 팔로우한 사람이 쪽지를 보내려고 할 

경우



어떤 트윗이 호감을 얻을까

재미

유익 공감



팔로워 늘리는 방법

● RT를 부르는 좋은 글을 자주 올린다.

 
● 맞팔 잘해주는 사람들을 팔로우

 
● 팔로워 많은 유명인의 추천을 받는다.

 
● 느낌이 좋은 프로필 사진과 신뢰가는 프로필

 
● 사람들을 도와주고, 좋은 것을 나눈다.

 



NGO 와 SNS

● 회원들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

 
● 비회원들에게 단체 홍보

 
● 다른 단체와 실시간 정보교류, 홍보 품앗이

 
● 이미지 메이킹 :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

 
● 이슈 파이팅



● 리스트와 해시태그 활용

 
● 팔로우(구독) = 인식의 틀 제공

 
● RT와 리트윗도 참여다

 
● 이외수 "트위터에서 질문을 자주하라"

 
● 팔로워에게 도움 주기

트위터 활용팁



SNS 활용시 주의점

● '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많다.'

 
● 불필요한 논쟁은 피할 것

 
● SNS 에 올린 사생활이나 사견도 공개된다.

 
● SNS 에서 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.

 
● SNS를 통한 명예훼손도 가능하다.



언론노조

● 파워트위터 파견

 
● 사무처 직원 트위터 리스트화

 
● 모바일 블로그 개설

 
● 사진, 동영상 서비스

 
● 4개월간 팔로워 만명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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